	애누에 인공사료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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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1-290-8547

	

	 
	 
	 
	 
	 
	 

	 
	  1993년도 추기부터 애누에 자동사육장이 각도 잠업사업(검사)소에 설치되면서 자동온습도 조절, 자동급이에 의해 사육노력이 대폭 절감되고 있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 설치된 것은 수평이동식이고 경상남북도 및 전라북도는 로터리 이동식으로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누에를 떨어 사육하는 방법의 기본 요령은 예전과 다름없다. 

	 
	 

	 
	1. 누에떨기와 1령사육 

	 
	 
	가.
	누에떨기 전날 누에채반위에 신문지 등의 누에자리종이를 깔고 그위에 비닐을 깔아 놓는다. 온도는 29℃, 습도는 90%가 되도록 미리 맞춰 놓는 것이 좋다.

	 
	 
	 
	

	 
	 
	나.
	개미누에가 도착하면 누에채반당 1상자분의 개미누에를 60×90㎝의 면적에 펼쳐 놓는다. 

	 
	 
	다.
	그 위에 적당한 크기의 나일론 모기망 2겹을 펼쳐 놓은 후 급이기를 작동시켜 1상자당 가루사료 200g 분량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조정해서 사료를 준다. 

	 
	 
	 
	

	 
	 
	라.
	작업이 끝나면 급이실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남은 사료 및 도구들을 잘 정리해 둔다. 

	 
	 
	마.
	오후가 되어 개미누에가 사료위에 전부 올라오면 맨위의 나일론 모기망 1장만 들어 올려 다른 빈 누에채반으로 옮긴 다음 아래의 남은 것(아래쪽 모기망, 개미누에상자 뚜껑, 알껍질, 부화되지 않은 알 등)은 모두 치워 버린다(그러나 현재 자동사육장에서는 이 작업에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다). 다음날 사료를 더 주는 곳에서는 상자당 가루사료 100~200g분량을 보충 급이한다. 

	 
	 
	 
	

	 
	 
	 
	

	 
	 
	 
	

	 
	 
	 
	 
	 
	 

	 
	 
	[image: image4.jpg]



그림 1. 애누에 인공사료 사육 

	 
	 
	 
	 
	 
	 

	 
	 
	바.
	1령 4일째 잠에 들어가는 누에가 많이 보이면 가습을 중단하고 제습을 시작한다. 너무 빨리 제습을 시작하면 늦은 누에가 제대로 먹지 못해 잠에 들어가지 않아 층누에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때 관찰을 잘하여 적기(대개 깬누에가 10% 정도 보일 때 : 5일째)에 제습기를 가동하여 깬누에가 사료를 미리 먹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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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육상에서의 인공사료치기 

	 
	 
	 
	 
	 
	 

	 
	2. 2령사육

	 
	 
	가.
	보통 누에떤 후 5일째 오후 늦어도 6일째 아침에는 모든 누에가 잠에서 깨어나므로 이때 누에자리에 90×120c㎡ 크기의 스킬자수망 2장을 얹고 그 위에 각각 가루사료 500g 분량씩을 90×90c㎡ 면적에 고르게 공급하도록 한다(제습이 잘되어 사료가 완전히 말라있으면 스킬자수망을 얹지 않고 그대로 급이해도 된다).

	 
	 
	 
	

	 
	 
	 
	

	 
	 
	나.
	2~3시간 후에 누에가 모두 올라오면 똥갈이를 하면서 누에자리 90×120c㎡의 면적으로 자리를 넓혀준 다음 1령때와 마찬가지로 주변을 청결히 한다. 

	 
	 
	 
	

	 
	 
	다.
	2령 3일째 밤이나 4일째 아침이 되면 거의 모든 누에가 잠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1령때와 마찬가지로 가습을 중단하고 바닥의 물기도 없애 제습을 시작해서 깬 누에가 사료를 먹을 수 없도록 한다. 

	 
	 
	 
	

	 
	 
	 
	 
	 
	 

	 
	3. 3령 사육

	 
	 
	가.
	누에가 잠에서 모두 깨어나기를 기다려 첫밥주기를 시작한다. 첫밥주기 전에 1 상자당 90×120c㎡의 누에자리 면적은 90×180c㎡크기의 면적으로 넓힌 후 스킬자수망(90×120c㎡) 2장을 누에자리위에 나란히 펼쳐 놓고 누에 채반당 가루사료 1,000g분량을 고르게 준다. 

	 
	 
	 
	

	 
	 
	 
	

	 
	 
	나.
	3령 첫날 오후에 누에가 모두 그물위로 올라오면 똥갈이를 하는데 이때 1 누에채반당 1/2 상자씩 채반가름을 해 준 다음 90×120c㎡ 크기의 면적으로 자리를 넓혀 정리해 준다. 

	 
	 
	 
	

	 
	 
	다.
	3령 2일째가 되면 누에자리 면적을 1/2상자당 90×80c㎡로 넓혀 주고 가루사료 650g 분량을 준 다음 자리 정리를 한다(찐사료량은 가루사료량의 약 4배).

	 
	 
	 
	

	 
	 
	 
	 
	 
	 

	 
	 
	표 1. 새로운 인공사료 표준사육표(1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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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사료주는 시각은 사육환경에 따라 다소 변하므로 누에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야           한다. 
      2) 찐사료량은 가루사료의 약 4배로 계산하여 주면 된다. 

	 
	 
	 
	 
	 
	 

	 
	4. 사육상 유의할 점

	 
	 
	가.
	인공사료 치기하는 누에는 뽕잎으로 기르는 누에보다 병에대한 저항성이 약하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주도록 한다. 

	 
	 
	 
	

	 
	 
	나.
	뽕잎치기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누에의 성장이 좋으므로 목적온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사료주기 작업이 끝났을 때 또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누에채반의 아래위 및 대차의 위치를 바꾸어 주어 각 누에채반의 적산온도의 차이가 없도록 하여 누에 성장을 고르게 해 준다. 

	 
	 
	 
	

	 
	 
	라.
	누에는 5lux 이상의 밝기에는 반응하여 빛이 있는 쪽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으므로 빛에 의해 한곳으로 몰려 층이 나지 않도록 작업할 때 외에는 빛을 완전히 차단시켜 어둡게 사육하여야 한다. 

	 
	 
	 
	

	 
	 
	마.
	에고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잠처리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잠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주의깊게 관찰하여 적기에 제습을 시작해서 깬 누에가 사료를 먹을 수 없도록 완전히 마르게 해야 한다. 

	 
	 
	 
	

	 
	 
	바.
	유실잠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잠처리시기에 사료가 겹쳐져 있는 부분을 빈곳으로 흩어주어 사료가 잘 마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하며 사료주기를 서두르지 말고 모든 누에가 완전히 깰 때까지 기다려서 작업하도록 한다. 

	 
	 
	 
	

	 
	 
	사.
	인공사료의 보관은 될 수 있는 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늘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